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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기술수용모델(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을 기반으로 IT기업 종사자의 테크노스트레스와 
기술수용자간의 수용행동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수용자의 지속적 사용의도를 파악하여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구조방정식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IT기업 종사자의 테크노스트레스는 지각된 사용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테크노스트레스와 기술수용 
모델간의 관계에 대하여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였다. 셋째, IT기업 종사자의 지각된 사용 용이성은 지속적 사용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각된 유용성도 지속적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테크노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키고 이를 위한 훈련과 교육이 지속적
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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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moder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empower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stress,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and the 
continuance intention of use. The results of the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 IT corporation workers’ 
technostress had a negative effect on perceived ease of use and perceived usefulness. Second, 
psychological empowerment was found to regul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stress and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hird, the perceived ease of use of IT corporation worker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continuance intention of use, and the perceived usefulnes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continuance intention of use. These findings imply that training and education should be continuously 
conducted to improve psychological empowerment as well as manage techno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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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터넷의 대중화와 스마트기기의 보급 및 확산 등으로 정
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에는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가 투기인지 혹은 투
자 인지에 관한 논란이 크게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암
호화폐 논쟁의 이면에는 실지에 있어서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이 배경이 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블
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를 출현시켰
기는 했으나 암호화폐는 사실상 블록체인에서 거래되는 표
면적인 수단에 불과하며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출발을 알
리는 것은 블록체인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논쟁이 지나가고 나면 블록체인 기술은 여러 산업분야에 걸
쳐 지금 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 된다. 

최근에는 글로벌 기업들 간에 블록체인 기술의 우위를 점
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원장기술
(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이기 때문에 금융 
산업에서 먼저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근래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을 비롯하여 월마트, 머스크, 스타
벅스에 이르기까지 여러 산업분야에 걸쳐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블록체
인 기술의 활용이 각종 산업분야에서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만 블록체인의 이점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
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자원,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배경에는 이용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신뢰성 확보방안이나 블록체인 환경 내의 위험관리방안 등
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법적, 제도적 및 기술적 이슈
가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혁신적 
정보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서는 물리
적 시스템의 정비뿐만 아니라 기술 수용자의 부정적인 심리
상태까지 고려한 위험관리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1]. 

지금까지 새로운 정보기술의 채택, 보급 및 확산에 관
한 연구는 주로 정보기술이 기술결정론적 차원에서 조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진
행되어 온 경향이 있다[2]. 그러나 복잡한 정보기술은 기
술 수용자의 역할과다와 업무 방식의 급격한 변화,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도입에 따른 사용법 숙지의 어려움 등 부정
적 작용이 테크노스트레스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3]. 
기술 수용자의 부정적인 심리상태는 정보기술을 통한 성
과나 생산성 향상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이 기업에게는 성과의 향상에 기여해 온점은 분명하
지만 항상 긍정적인 효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결국 기

술 수용자에게는 기술에 대한 부작용으로서 테크노스트레
스라는 부정적 심리상태를 유발하였고 기업은 이를 해결
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4].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기술수용모델(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5]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에 대한 기술 수용자간의 수용행
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테크노스트레스와 지각된 
사용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및 지속적 사용의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실증적
으로 검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및 가설설정

2.1 블록체인
전 세계가 온라인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초 연결사회

(hyper-connectivity)에서 이를 뒷받침할 핵심 기반 기술
로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6년 세계경
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는 2025년까
지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사업이 전 세계 GDP의 약 10%
를 기술 분야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블록체인이라
는 용어는 암호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에서 처음으로 언급
되었고, Satoshi Nakamoto(2008)가 ‘신뢰할 수 있는 제3
자가 없는 사이버 공간에서 모든 참여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암호학적 증명 수단에 근거한 지불수단’인 블록체인 기
술을 공개한 바 있으나[6], 당시만 하더라도 이러한 제안에 
관련 업계들은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블록체인 기술은 사이버 상에 있는 모든 참여자가 공동으
로 거래정보를 검증, 기록, 보관할 수 있는 일종의 분산원장
기술로서 투명성(Transparent)과 보안성(Secure), 신속성
(Instantaneous), 탈중개성(P2P-based) 등의 장점을 갖추
고 있어 최근에는 금융 분야뿐만 아니라 非금융 분야인 부동
산, 예술품 거래, 저작권 거래 등 무수한 업종으로 빠르게 확
산하고 있다. 분산된 거래장부 기술에 기반을 둔 블록체인 
기술은 시스템의 유지비용이 적게 들 뿐만 아니라 해킹에 대
한 위험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으며, 해커가 수많은 네트워크 
참여자의 모든 블록체인을 동시에 해킹하는 것이 사실상 어
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7]. 특히,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의 정보 통제권을 정보제공
자가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무한한 잠재력
과 파괴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은 산업 
전반의 생태계 영역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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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의 증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기반 기술이
라 할 수 있다.

2.2 테크노스트레스와 기술수용모델
블록체인이 주요한 혁신 기술로 등장한 이후 블록체인 기

술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려는 정부, 기업, 금융기관, 연구
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혁신적 기술 
또는 서비스를 수용하는 단계에서 이를 수용하는 사용자들
은 심리적으로 대단히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최근에
는 국내·외 선진기업과 연구기관들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표준 비즈니스 플랫폼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이에 대한 
개발과 투자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간의 무한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다. 블록체인과 같은 기존의 업무방식
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정도의 파괴적 혁신 특성을 갖는 잠
재기술의 경우에는 기술 수용자들로 하여금 업무환경을 급
격하게 변화시키는 새로운 위험요소라고 인식하게 할 수 있
고, 이에 대해 수용자들이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는 것은 당
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혁신 기술과 수용자
가 경험하고 느끼는 스트레스는 Brod(1984)에 의해 처음 
도입된 테크노스트레스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8]. 블록
체인을 포함한 최근의 혁신적인 정보통신 기술은 기술을 사
용하는 기술 수용자(techno-user)에게는 스트레스 원인
(stressor)이 된다[9]. 즉, 기술 수용자가 업무 환경 또는 조
직 환경에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사건이나 요구, 자극 및 조
건 등이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10]. 따라서 
기술 환경과 테크노스트레스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최근 정보통신 기술은 지속적으로 복잡
성을 더해가고 있으며, 이전의 기술과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
고 이로 인해 업무환경을 비롯한 조직의 문화 등을 파괴적으
로 변화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스트레스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새
로운 기술이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라는 데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다[11]. 즉, 갑작스런 변화를 초래하는 
혁신기술은 기술수용자의 생각, 태도, 심리상태 및 행동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고 더 나아가서는 조직 구성원의 생산성과도 부(-)적인 상관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테면 직장에서 
진보된 정보통신 기술의 채택이 근로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혁신적인 정보통신기
술의 사용이 테크노스트레스 유발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는 이와 같은 테크노스트레
스를 줄이지 못한다면 낮은 업무만족과 조직몰입, 조직 내에
서의 역할 갈등 등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며 결국에는 생
산성의 저하까지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12]. 기존의 테크노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조직이나 직무환경에 집
중되어 왔는데[10,13], 이와 같은 배경에는 경쟁이 치열한 
산업분야에서 테크노스트레스가 자주 발생하고 이 같은 업
종에서 업무 성과 및 직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과 같이 
기업 간의 경쟁을 뛰어 넘어 기존의 업무환경을 완전히 새롭
게 바꾸어 버릴 만큼 혁신적인 특성을 갖는 잠재기술의 경우
에는 직무환경 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심리변화에 초점을 맞
출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테크노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이 테크노스트레스의 발생원인들(techno-stressors)
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면,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테크노스트
레스에 대한 기술 수용자의 반응으로서의 긴장감(strain)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테크노스트레스와 기술수용모형에 따른 요인들 간의 관
계를 살펴보면, 정보기술의 특성으로서의 상대적 이점이 높
을수록, 그리고 복잡성은 낮을수록 개인의 기술에 대한 혁신
저항의 발생이 낮아진다고 하였다[14].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술수용모형에 적용시켜보면 상대적 이점은 TAM에서의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관련을 맺고 있으
며, 복잡성은 지각된 사용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
에 해당된다. 따라서 수용자가 테크노스트레스를 업무 활용
에 유용하다고 느끼게 되면 지각된 유용성은 높아지게 되고, 
대신에 테크노스트레스가 복잡하고 학습하기 어렵다고 느끼
는 경우에는 테크노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
여 지각된 사용 용이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조직의 정보시스템을 강제로 이용하도록 하는 조직 내
의 잠재적 압박은 사회적 영향으로 작용하여 기술 수용자에
게는 역시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인식하게 할 것이다[15]. 급
변성과 연결성, 사회적 영향을 TAM의 요소와 연결시켜 본
다면 지각된 사용 용이성 및 지각된 유용성 두 가지 모두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즉, 직업이나 업
무에 대한 불안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등은 새로운 기술이 
더 이상 수용자에게 유용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며, 변화에 
대한 강제성 역시 동료나 기타 이해 관계자들이 새로운 기술
을 습득하거나 학습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할 가능성
이 높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설을 다
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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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 IT기업 종사자의 테크노스트레스는 지각된 사용 
용이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IT기업 종사자의 테크노스트레스는 지각된 유용
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기술수용모델과 지속적 사용의도
Davis(1989)는 수용자들이 새로운 기술의 수용에 대한 

태도를 두 가지 선행변수인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 용
이성으로 구분하였다[5]. 지각된 유용성은 특정 정보시스템
을 사용함으로써 작업성과가 향상될 것이라고 인지하는 정
도를 의미한다[16]. 즉, 기존의 기술이 보여줄 수 없었던 가
치를 수용자에게 제공할 때 지각된 유용성은 높은 영향력을 
보이며, 수용자에게는 빠르게 채택되는 경향이 있다[17]. 지
각된 사용 용의성은 특정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있어 정
신적 노력이 적게 든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기존의 
연구들을 분석해 보면 수용자가 기술의 사용법을 습득하는 
정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수용의 속도는 빠르며, 수용자의 사
용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7,18].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이 성립될 수 있다.

가설 3 : 지각된 사용 용이성은 지속적 사용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 지각된 유용성은 지속적 사용의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2.4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조절효과
임파워먼트는 개인의 내재적 관심을 증대시켜 조직에 응

용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며[19], 자신의 노력이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과 스스로 주어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역
량, 그리고 스스로 직무에 대한 의사결정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 Conger & Kanungo(1988)은 직장에서
의 리더가 의사결정권한을 위임하거나, 의사결정권한을 구
성원들과 공유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20]. 특히 조직 구성
원들의 심리적 상태를 강조하면서 스스로의 업무에 대한 통
제권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임파워먼
트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결국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자기 결
정권에 대한 욕구와 자아효능감이 충족될 때 업무성과를 향
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시키게 하는 동력이 된다. 기술수
용모델은 기본적으로 합리적 행동이론, 기대확산이론 뿐만 
아니라,  자기 효능감이론 이론에 기반하고 있다[21]. 따라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구성요소로서 자기효능감은 지각된 용

이성과 지각된 편의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추
론할 수 있는데,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할 근거는 혁신저항 
연구의 결과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제품만족도와 자기효능
감이 혁신저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기 때문이다[22].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
과 같이 조절효과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테크노스트레스와 기술수
용모델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5-1 : 구체적으로, 테크노스트레스가 지각된 사용 
용이성에 미치는 부(-)의 영향은 심리적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을수록 더 약하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5-2 : 구체적으로, 테크노스트레스가 지각된 유용성
에 미치는 부(-)의 영향은 심리적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을수
록 더 약하게 나타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국내 5개 IT기업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조사하였다. 이 중 불
성실한 응답 설문지를 제외하고 표본 199명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자에 대한 상세한 개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Variable Frequency %

Gender Male
Female

147
52

73.9
26.1

Age

29 and below
30-39
40-49

50 and above

99
66
17
17

49.7
33.2
8.5
8.5

Job title

clerk/senior clerk
assistant manager

manager
senior manager
general manager

106
46
35
9
3

53.3
23.1
17.6
4.5
1.5

3.2 측정도구
테크노스트레스는 “블록체인 사용에 대한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상태”로 개념화하였고, Tarafdar et al.(2007)
에서 사용한 23개의 측정문항을 사용하였다[12]. 기술수용
모델에서 지각된 유용성은 IT기업 종사자가 블록체인의 활
용이 자신의 직무에 도움을 주는 믿는 정도로, 지각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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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성은 블록체인 활용에 대해 특별한 지식이나 많은 노력
이 필요가 없어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각하는 정도를 
말하며 각각 3문항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측정하였
다[23,24]. 지속적 사용의도는 일정기간 안에 블록체인 활용
에 대한 사용의도로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23]. 심리적 임파
워먼트를 측정하기 위해 Spreitzer(1995)가 개발한 12개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네 개의 하위차원인 의미, 유능감, 자
기결정, 영향력을 각각 3개의 문항을 parceling하여 측정하
였다[25]. 

4. 분석결과

4.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SPSS 24.0으로 각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또한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
해 AMOS 24.0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Variables 1 2 3 4 5

1. Technostress (.88)

2. Perceived ease of 
use -.70** (.70)

3. Perceived 
usefulness -.52** .52** (.78)

4. Continuance 
intention of use -.71** .65** .48** (.72)

5. Psychological 
empowerment .69** .71** .40** .73** (.76)

Mean 3.75 3.74 3.40 3.63 4.01

SD .676 .729 .770 .702 .703

Note. **p<.01. Numbers in parentheses are Cronbach's alpha 
coefficients.

테크노스트레스는 종속변인인 지속적 사용의도와 부(-)
적 상관관계(r=-.71)를, 지각된 사용 용의성과 유용성과는 
부(-)적 상관관계(r=-.70; -.52)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절변인인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다른 변인들과 유의한 상
관을 보였다. 

4.2 측정 모형(Measurement Model)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²(59)=126.26, CFI=.918, 

TLI=.931, RMR=.037, RMSEA=.076으로 나타나 Hu & 
Bentler의 기준(CFI, TLI>.90; RMR<.05; RMSEA<.08)으로 
확인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 또한 Table 3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잠재변인의 평균
분산추출(AVE)은 .50 이상이고, 구성개념신뢰도(CCR)는 
.70보다 이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7]. 

Table 3. The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Variables C.R.
Standard 

factor 
loading

CCR AVE

Technostress

T1 - .80

.98 .83T2 16.66 .93
T3 14.17 .84
T4 12.87 .79

Perceived ease of 
use

PEU1
PEU2
PEU3

-
7.78
7.88

.69

.86

.67
.93 .83

Perceived 
usefulness

PU1
PU2
PU3

-
5.40
6.00

.59

.84

.58
.89 .75

Continuance 
intention of use

CIU1
CIU2
CIU3

-
5.96
6.36

.63

.82

.61
.91 .77

4.3 구조 모형(Structural Model)
가설검증을 위해 구조모형을 분석하여, Table 4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모형의 적합지수는 χ²=142.98, df=61, CFI=.936, 
GFI=.910, TLI=.918, RMR=.044, RMSEA=.082로 나타나 적
합도 권장기준을 충족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26].

연구 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테크노
스트레스는 지각된 사용 용이성과 유의한 부(-)의 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지지되었으며(표준화경로계수= 
-.864, t= -9.91, p<.001), 지각된 유용성도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 가설 2도 지지되었다(표준화경로계수= -.665, t= 
-6.58, p<.001). 둘째, 지각된 사용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 
모두 지속적 사용의도에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과 가설 4는 지지되었다(표준화경로계수= 
.567, t= 5.59, p<.001; 표준화경로계수= .760, t= 6.14, 
p<.001). 

Table 4. Results of Hypotheses Testing

Hypothesis Standardized
Coefficient T-values Result

H 1 -.864  -9.91*** Supported

H 2 -.665 -6.58*** Supported

H 3 .567 5.59*** Supported

H 4 .760 6.14*** Supported

 *p < .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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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로 
Table 5에 제시하였다.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중위수를 기준
으로 고집단과 저집단을 구분하였다. 해당 경로계수를 동일
하게 제약한 모형과 제약하지 않은 모형의 적합지수의 차이
를 △χ²로 검증한 결과, 임계치인 3.84보다 높아 제약모형이 
자유모형에 비해 적합도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
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고집단에서는 ‘테크노스트레스→지
각된 사용 용이성’은 표준화경로계수가 -.777(t= -6.64, 
p<.001)로 ‘테크노스트레스→지각된 유용성’은 표준화경로
계수가 -.320(t= -2.41, p<.05)로 나타났다. 저집단의 경우
에는 ‘테크노스트레스→지각된 사용용이성’은 표준화경로계
수가 -.968(t= -7.29, p<.001)이며 ‘테크노스트레스→지각
된 유용성’은 표준화경로계수가 -.760(t= -6.21, p<.001)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테크노스트
레스와 지각된 사용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간의 관계에 조
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5-1, 5-2도 지지되었다. 

Table 5. Results of the Moderation Effect

        Path

Model

Technostress → 
Perceived ease of 

use

Technostress → 
Perceived usefulness

χ² △χ² χ² △χ²

unconstrained 

model(df=122)
244.006 - 244.006 -

constrained 

model(df=123)
250.224 6.218 248.176 4.17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IT기업 종사자의 테크노스트레스가 기술수용
모델의 하위 요소인 지각된 사용 용이성과 유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블록체인 기술의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
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보았다. 가설을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IT기업 종사자의 테크노스트레스는 지각된 사용 용
이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T기업 종
사자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업무 생산성이나 작업 
개선이 향상될 것이라고 인지하는 경우에 블록체인 기술은 
높은 영향력을 보이며 빠르게 채택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이는 곧 새로운 IT기술로서의 블록체인기술은 기술 복잡성이 
높고, 이러한 높은 기술 복잡성은 궁극적으로 기술 수용자인 
IT기업 종사자의 업무 과부하로 연결되기 때문에 테크노스트
레스가 사용 용이성에 부(-)적인 결과로 나타났다고 보인다. 

둘째, IT기업 종사자의 테크노스트레스는 지각된 유용성
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혁
신기술의 확산에서 특정기술의 유용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
는 상태로 기술 수용자가 위험한 요소를 내재한 불확실성이 
높은 기술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혁신기술의 수용으로부터 
얻게 되는 상대적 이익이 크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28]. 따
라서 본 연구에서의 IT기업 종사자들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
한 신뢰성(예: 사생활 침해나 사용불안감 등)에 대해 아직까
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이 같은 요인들로 인하여 
기술수용자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기술 불안정성(불확실성)
이 높은 기술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IT기업 
종사자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함으로써 이전에 비해 상
대적으로 업무성과나 직무효율성에 유용하다고 인식하기보
다는 오히려 스트레스 유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IT기업 종사자의 지각된 사용 용이성과 지각된 유
용성은 모두 지속적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사용의도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로 정의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보여주는 지각
된 사용 용이성과 유용성이 지속적 사용의도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친 결과는 기존연구에서 보여준 정보시스템 성공모
형의 결과와 일치한다[5,29]. 

넷째,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테크노스트레스와 기술수용 
모델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테
크노스트레스가 지각된 사용 용이성에 미치는 부(-)의 영향
은 심리적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을수록 더 약하게 나타났고,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부(-)의 영향도 심리적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을수록 더 약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IT
기업 종사자들의 자기효능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
다. 즉,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종사자 스스로가 능동적
인 직무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본인의 업무 능력
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면 테크노스트레스에 대한 근원적
인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지각된 사용 용
이성과 유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이론적 의의 및 실무적인 시사점은 다
음과 같다. 블록체인 산업의 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타트업에서 글로벌 기업까지 블
록체인 기술의 선점을 위해 투자와 지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
고 경쟁 또한 격심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내의 산
업기반은 해외에 비해 전문 인력의 양성이나 예산투자가 그
리 활발한 편은 아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최근에 들어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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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위한 제
휴 및 기술개발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 환경과 
테크노스트레스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스트레스
는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조절되는 것이라
는 인식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이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안 가운데 하나는 스트레스와 직접적
인 연관성을 갖고 있는 요소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러한 측면에서 첫째, 본 연구는 IT기업 종사자들의 업
무과정에서 발생하는 테크노스트레스라고 하는 부정적인 감
정을 통제할 수 있는 심층적인 방안 마련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인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IT기
업 종사자가 그들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지각된 사용 용이
성과 유용성이 블록체인 기술의 지속적 사용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과정에서 기술 수용자들의 심리적 임파
워먼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들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측면
을 관리하고 관찰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조직구조를 개편하거나 보다 보완적인 차원에서 의료 및 보
건 상의 상담, 인간 공학적인 기술교육과 훈련 등이 순차적
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을 위한 열린 커뮤니
케이션 환경을 제공하여 종사자들이 테크노스트레스를 극복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각 변수들의 설문응답에서 자기보고식에 의존하여 측정했기 
때문에, 동일방법편의(CMV, Common Method Variance)
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IT기업 종사자를 대상으
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개인적인 특성, 조직문화 등 다양한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더 명확한 
실증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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